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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맘으로 주인공을 찾아야 하나요

질문 : 누구나 자기의 삶이 더 힘들다고 생

각하겠지만, 저 또한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매

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가끔 

대행 스님의 모습과 법문을 대하면서 지친 마

음을 애써 다독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사는 

게 답답하기만 하고 어느 날 주인공에 맡기라

는 말 또한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

다. 이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인공을 찾아

야 하는지요.

답변 : 첫째는 무조건 ‘네가 있다는 것을 

네가 증명하는 거다.’ 하고서 관하는 거고, 

둘째는 가정살이 돌아가는 것 전부 ‘그놈이 

하는 거니까.’ 하고 관하는 거죠. 그놈이 하

는 건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습니까, 

네? 이거 보세요. 내가 말하는 건 잘되고 못

되고 그걸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

문에 어떤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, 잘 

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, 잘되는 것도 

거기서 나오는 겁니다. 

그것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진짜 우

주간 법계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일체제

불이 한 골수에 들어서 한자리를 할 수 있다

면…. 내일 죽는다, 이따 죽는다, 우리 식구가 

다 멸망한다 이러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

는 그런 결사적인, 나를 버린 그 마음이 정통

으로만 들어간다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

까? 뭐가 답답합니까? 

그게 다 욕심입니다. 그렇게 생각 안 됩니

까? 욕심입니다.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

닥치는 대로 늠름하게 넘어가면서 진짜 칼을 

뺄 때는 그냥…. 이거 보세요. 악으로 사는 사

람이 칼을 썩 뺐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

됩니다. 그러나 살리는 칼을 썩 뺐을 때는 수

많은 중생들을 다 살릴 수 있고, 한 나라를 세

울 수가 있고,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체

를 다 한 칼로다가 부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

다.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? 내일 죽

으면 어떻고, 이따 죽으면 어떻고, 식구가 다 

죽으면 어떻습니까? 어차피 한 번 죽을 거! 

안 그렇습니까?

이 말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안됐다고 생

각합니까? 아휴 참! 이 세상, 이 길, 그냥 걸

을 뿐이에요. 우리가 그냥 살 뿐이에요. 왜 사

나?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

무엇을 하고 가는지 알아야 답답하지 않다 이 

소립니다. 야! 이거 뭐, 캠핑 와서 잠시 있는

데, 내가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우주간 법계

에 다 통신이 되는구나. 이럴진대 내가 뭘 그

렇게 걱정하랴. 

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. 소 한 마리를 잡

는다 해도 걱정이 없고, 소 한 마리를 죽인다 

하더라도 걱정이 없고, 이 세상이 다 없어진

대도 걱정이 없고.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

릴 수가 있는 거지, 아니, 그놈의 거 하나하나 

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건지고 살

릴 수 있겠습니까? 가정도 그래요. 이판사판

이에요. 두 가지뿐에요. 죽느냐 사느냐 요거

뿐이지, 거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?

어떤 스님이 날더러 이렇게 말하더군요. 

“스님, 이 토굴의 문에 못 좀 박아 주십시오.” 

그래서 “못은 왜?” 그러니까 “들어간 뒤에 바

깥에서 못을 박아서 못 나오면, 죽지 않으면 

얻을 거 아닙니까? 죽지 않으면 얻고 얻지 못

하면 죽고, 이거 둘뿐 아닙니까?” 이거예요. 

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요, 정말 아주 너

그럽게 살아갈 수 있고, 너그럽게 두루 할 수 

있고, 항상 싱그레 웃고, 남이 갓 미쳤다고 할 

정도로 싱그레 웃고 길을 지나갈 수 있고, 소 

둥구리를 봐도 싱그레 웃을 수 있어요. ‘저거 

가엾다.’, ‘저거 죽으러 가지, 뭐.’ 이런 생각

조차 없습니다. 왜? 아주 곧바로 들어가기 때

문입니다, 바로 그 순간에. 소 만 마리를, 아

니, 어떤 거든지 만 마리가 모두 죽었다 그럴 

때, 그것을 빗물 방울로 친다면 한 골짜기에 

다 모였다 해도 한 골짜기에서 한 바다로 들

어가는 물일 뿐이지, 한 그릇이지 그게 두 그

릇입니까?

여러분의 그 마음은 체가 없고 무량해요. 

그래서 무량심이에요. 일심이자 무량심이고, 

무량심이자 그 묘법이죠. 무심도법(無心道

法)은 그렇게 무량해서, 지금 수만 마리가 죽

으러 간다 하는데 불쌍해서 염불을 해 주고 

그런다면 그건 벌써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

다. 지금 수십, 수백 마리가 죽으러 가는데 무

슨 염불이 필요합니까? 염불하다 보면 벌써 

다 늦는데, 하하하…. 

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모조리 이 한 그

릇 자기 마음에다 탁, 거기다가 만 마리고 천 

마리고 넣으면 그냥 자기 한 그릇이 돼 버리

고 말아요. 그러니 그대로 그냥 인간으로 환

토가 되는 거죠.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. 그렇

게 자기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그

냥 나가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. 인간이 돼도 

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. 그 속을 

거쳐서 나가는 인간은 나와서도 정말 사람 노

릇을 하고 이 세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지략

과 아량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

습니다. 

그러니까 그대로,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

냥 수순히 걸어가세요. 그냥 딱 세우곤 입 딱 

다물고 그냥 걸어가다가 딱 닥칠 때 ‘네가 하

는 거지.’ 하란 말입니다. ‘너!’ 하고선 말 안 

해도, ‘너!’ 할 때 그건 그냥 그대로 깜짝할 

사이에요. 그러니 재생이 돼서 체가 나올 때

는 거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있겠지만 이거는 

자동적으로 불이 확 붙어서 끓는 쇠가 돼 가

지고 직접 바로 나와요.

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. 

그러니 앞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, 가난 때

문에, 병고 때문에, 잘 살아야지, 위대하게 돼

야지,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 하지 마세요, 

진짜. 진짜! ‘안 돼!’, ‘이거는 어떠한 억겁에 

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

거지!’ 하란 말입니다. ‘안 돼!’ 하면 그냥 안 

되는 거지. 나도 이렇게 왁 소리를 지르고 그

랬어요. 그러곤 그냥 손을 번쩍 쳐들어서 그

냥 쳤단 말입니다. 야, 이게 진짜 깊은 물이 

되기 때문에 큰 배가 뜰 수 있고, 큰 배가 뜰 

수 있기 때문에 거기 중생들을 다 태울 수 있

는 것입니다.

관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

질문 : 마음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

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관하면서 하고 있습니

다. 근데 관하면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

도 많아서 약간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. 

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법이라 하지만 아직

은 좀 되는 쪽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. 한 말

씀 부탁드립니다. 

답변 : 안 되는 것도 놓아야 됩니다. 일부러 

지금 공부 가르치느라고 자꾸 시험을 하는데 

왜 자꾸 속습니까.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, 

내가 없는데. 아, 내가 공했는데 안 되는 게 

거기 붙을 게 어디 있으며 되는 게 붙는 게 어

딨느냐 이겁니다. 그대로 내가 그냥 당당하게 

하는 거죠. 여북하면 일시무시일이고 일종무

종일이라고 그랬나요. 그리고 80종호라 그랬

나요. 사무 사유를 한손에 쥐고 말입니다. 그

대로 내가 종 칠 때 소리 나는 거지 뭐, 어딨

느냐 이겁니다. 

예를 들어서 아는 게 나오더라도 그냥 좋

다 하지도 말고 ‘아, 거기서 하는 거지.’ 무조

건 한 일 년 반 내리 그냥 놔 버려야 돼요. ‘거

기서만….’ 날더러 그전에 이랬어요. 이 스승

이 날더러 ‘죽어야 너를 본다.’ 아, 이런단 말

이죠. 그래서 죽기 위해서 차바퀴로 들어갔어

요. 새벽에 떠나는 걸 알고요. 무척 큰 차니까 

뭐, 한 번만 넘어갔다 하면 창자가 꿰지든지 

뭐가 나지 않겠어요? 그래서 까맣게 입고 바

퀴 밑에 들어가서 숨어선 이리로 넘어가게끔 

딱 드러누웠는데 그 차가 안 가요. 반드시 떠

날 텐데도. 

그러니까 ‘죽어야 너를 본다’ 그래서 죽으

려고 했더니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죽

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나를 형

성시킨 그 주인이 바로 제가 지금 들이고 내

고 있는데 왜 자기가 거기 덧붙이기로 안 되

느니 되느니, 덧붙이기로 그러느냐고요. 남 

일하는 데, 안 되든지 되든지 왜 상관을 하느

모든 걸 마음 안으로 두고 항상 낱낱이 그 마음으로 돌리세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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